<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영화감상문
One Flew Over the Cuckoo’s Nest
주인공 맥머피는 교도소에서 노동개조형을 피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였고 규칙과 엄격한 통제를 하는 간호사 래치드와의 갈등을 연의(演绎)하는 영화이다. 
병원을 여러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체계와 융통성이 없는 규율집행과 병원을 감옥과 같이 운영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주인공 맥머피는 그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회복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런 활동들은 병원의 체제를 위협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 병원의 비 인도적인 방법으로 의식을 잃게 되었고 그의 영향을 받은 브롬든 추장은 자기를 억압했던 체계의 벽을 무너뜨리고 병원을 탈출하게 되였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신건강을 치료하는 것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였다. 집중적인 질서 관리는 병원 운영과 체계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철저한 관리인지 아니면 편안하게 존엄있게 살면서 치료를 받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영화중에 간호사 래치드는 치료라는 명분으로 환자들의 과거와 있는 문제들을 반복하여 질문하고 말하게 하면서 환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하고 통제하려 하는 행위를 보게 되였다. 우리도 현실에는 치료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거나 정상적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는가?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이란 그들을 자기와 같은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 주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존중해주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정신건강에서 자기결정권은 아주 핵심적인 것이다. 자기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권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존엄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정신건강 회복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영화 속 인물들은 통제에 갇혀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원으로 치료받으러 병원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환자들은 점점 자기결정권을 놓여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는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의 심리적 위축, 낮은 자존감, 사회적 두려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주인공의 등장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그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선택을 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준다. 이런 것들은 모든 치료의 기초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많이 생각한것은 우리가 정신장애인들을 대한 판단이다. 우리는 그들을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고 그들을 정신병자라고 낙인을 찍는 사람들도 보았다. 또는 자가와 다른 사람들을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하였다. 우리는 무엇을 하던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먼저 인간으로써 존중해야 한다. 정신건강의 치료의 시작은 우리의 이런 관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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